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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I 형광검출기(Fluorescence Detector)



그림 II Real-Time PCR / qRT-PCR system

그림 III Thermal cycler



그림 IV Gel doc XR+imaging system

그림 V. 왼쪽은정상적인 DNA의 모습, 

오른쪽은 EtBr이 DNA 염기사이에

끼어들어간모습을나타낸것이다. 

그림 VI 전기영동을마친 Gel의결과를 Gel doc으로

촬영하고, 이를컴퓨터에설치된 Image Lab Software을

이용하여분석한모습이다.



그림 VIII Flaming/Brown Micropipette

Puller

그림 VII 기기에사용되는 capillary 

glass(유리막대)

06 Micropipette Grinder EG-400 Narishige

그림 IX. A는 실험실내사용되는

Micropipette Grinder의모습이다. 



高壓滅菌器

그림 X 오토글레이브(autoclave, 고압멸균기)



그림 XI 항온수조 (Water Bath)

그림 XII 원심분리기



그림 XIII 왼쪽부터이상희, 유은희연구원님, 마서현, 하소진, 

안광민, 신윤지연구원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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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전창열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2년간 학부생으로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

전공 공부와 기타 활동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로에 관한 정보들은 조금 단편적이기도 했습니다. 일반적

으로 전공을 살려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선배님들을 많이 보아왔고 연구를 주된 업무로 생각했습니다. 하

지만 선배님을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진로를 정할 때 전공을 살리는 방법 이외에도 충분히 다양한 방향으

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또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공부와 학점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님 말씀처럼 멋진 사

람이 많이 모인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것이 정

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. 코로나19로 이와 같은 활동들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지만, 군대를 제대하고 나

서 보다 더 상황이 나아진다면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해보자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반드시

창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니지만 대표님으로 계신 선배님을 통해 회사가 움직이는 방법과 실제 시장

이 어떤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. 같이 준비하고 선배님

과 좋은 인터뷰 진행하고 와준 지호와 한결이도 정말 고마워!!







→

→

→

→→

→→

→→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 (snu.ac.kr)

















#

#

















#

#





2022년의 동행

같이.

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학우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2022년 서울대학교 축산학 동물자원과

학 동물생명공학 전공 동문회 회장 김정식입니다. 제가 학교에 입학한 연도는 1989년입니다.

“헉!” 

언제 30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지나서는, 오늘에서야 여러분들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돌이켜

보면 여러분들처럼 학부생일 때 선후배들과 많은 관계가 유지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요

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앞뒤로 7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선후배들이 오랜 시간 ‘같이’ 동행하

고 있었습니다.

길을.

동행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의 소식지를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 낸다는 말은 오래전에 들은 바 있습니

다. 처음 들었을 때 ‘참 아름다운 이름이구나.’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명상한 바 있습니다.

함께 가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요? 부족하고, 잘 맞지 않고, 대화가 통

하지 않는, 나와 차이가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동행일 것입니다. 그 아름다운 “길을”

걸어가는 선후배 모두 어느 지점인지의 차이는 있으나 그 위에 있습니다.

감.

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대나 뿌듯함도 있었을 것이고,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, 부

족함을 느낄 때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선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

다.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제가 서 있는 길까지 오고, 저는 더 멀리 가고 있겠지만 돌아볼 때마다 아름

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의 저도 선배님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?

끊임없이 “감”을 실천하면 그렇게 믿고 가도 될 것입니다.



사람, 2022년의 동행

‘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...’, 대학 시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마음

도, 대상도 잊고 잃고 살았습니다. 아마도 점점 나이가 들며 누구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 가를 따지느

라 그랬나 봅니다. 여러분들은 2022년 누구와 어떤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?

우리 동문회는 1972년 창립하여 올해로 그 역사가 50년이 되었고, 그동안 축산학, 동물자원과학, 동

물생명공학전공으로 본교의 학과 명칭이 변해왔습니다. 마치 우리가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고조선에서

삼국,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. 1,500 동문이 다르면서도 같은

길 위에 있고,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.

2022년 우리 동문 모두의 동행을 위해 제39대 동문회는 「역사와 전통」, 「동행과 가치」, 「선각과 지

속」의 3대 가치를 정하고 이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「함께 한 50년, 함께 할 100년」의 초석을 다

지고자 합니다. 나아가 “World Animal Science Great Society”라는 비전의 씨앗을 심는 원년이 될 수

있도록 희망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.

“동문 모두가 소중한 발걸음으로 동행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.” 

서울대학교 축산학 동물자원과학 동물생명공학 전공 동문회

제39대 동문 회장 김정식(‘89)














